
“이제부터 지면 짐을 싸야 한다.”
2018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

(AG)에서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
하는 한국 23세 이하(U-23) 남자 축
구대표팀이 맞이한 운명이다. 금메
달을 목에 걸 때까지 단 한 경기도
놓쳐서는 안 된다.

조별리그 3경기에서 2승1패를 기록해 E조 2위로

16강에 진출한 대표팀은 23일 오후 9시30분(한국시
간) 인도네이사 자카르타 인근 치카랑의 위바와 묵
티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8강 진출을 다툰다. 이란은
조별리그 F조에서 1승1무1패에 그쳤지만 상대전적
에서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돌리고 조 1위로
16강에 합류했다.

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란 대표팀은 21세 이하의
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만만하게 볼
상대는 아니다. 역대 AG에서 한국은 이란과 9차례
격돌해 3승2무4패로 상대적전에서 오히려 열세다.
한국의 발목을 자주 잡았던 이란이라 경계심을 늦춰
서는 안 된다. 23세 이하 나이 제한이 적용된 AG에
서는 2002년 인천대회 4강전 승부차기 패배, 2006년
도하대회 3∼4위전 0-1 패배 등 썩 좋지 않은 기억이

남아있는 팀이다.
‘패배=탈락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16강전부터

는 골을 넣어 확실한 승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
만 무엇보다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. 조별
리그 2차전 말레이시아전(1-2패)처럼 선제골을 내주
고 끌려가면 어려운 경기가 불가피하다. 한국이 이
번 대회에서 공격적으로는 괜찮은 경기들이 있었지
만 수비에서는 계속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어 좀 더
완성도 높은 수비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.

특히 이란과의 16강전에서는 수비의 핵인 김민재
(22·전북 현대)가 경고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어 더 철
저한 준비가 필요하다. 연속 선방쇼를 펼치는 골키퍼
조현우(27·대구FC)만으로는버티는데한계가있다.

한국은 2014년 인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

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총 7경기에서 모두 무실
점 승리를 챙겼다. 이 가운데 8강 일본전과 결승 북
한전은 1-0으로 신승을 거뒀다. 이처럼 토너먼트는
대승을 거두기가 만만치 않은 무대다. 수비력이 뒷
받침되어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.

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학범(58) 감독은 조별리
그에서 몇 차례 실험을 단행했다. 결과의 중요성도
있었지만 대표팀 소집 이후 실전을 치러볼 기회가
없어 전술적인 테스트와 함께 로테이션을 가동하며
전체적인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했다. 그 때문에
말레이시아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16강에 대비한 실
험은 끝났다.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펼
쳐야 한다. ▶ AG 관련기사 2·3·4·6·8·10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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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격 토너먼트 돌입…수비가 승패 큰 변수
이란은까다로운팀…역대전적에서도밀려
꺋수비 핵꺍 김민재마저 결장…뒷문 대책 절실

가까스로 2018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 16강에 진출한 남자 축구 23세 이하 대표팀은 23일 이란전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연이은 벼랑 끝 승부를 펼쳐야 한다. 한 번 지면 모든 여정이 끝나는 만큼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해법이 필수적이다.
현지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휘하면서 물로 갈증을 달래고 있는 김학범 감독. 사진제공 ｜ 대한축구협회

문제는수비!
빗장을채워라

이젠지면집으로…김학범호, 16강전이란꺾을비책은?

2018년 8월 22일 수요일sportsdonga.com 20판 꺋태권소녀꺍 이다빈AG 2연속 금메달
▶ 3면

日 배드민턴 박주봉 감독, 한국 배드민턴을 향한 조언 ▶ 4면 성매매·카지노·강도 자작극까지…선수촌은 청춘 해방구? ▶ 10면


